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감염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

다 높은 이때에 대면 기말고사 시행 시 서울캠퍼스에만 약 1만 명의 학생이 통학하게 된다. 

1만 명 중 단 한 명의 확진자만 발생해도 서울캠퍼스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런 엄중

한 상황 속에서 한양대학교 학생을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20-1학기 기말고사를 

비대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하길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학생 사회의 이런 요구에 공감하고 있으며 대학 당국이 학생 대표자와의 소통

을 통해 해결 방법을 조속히 찾길 촉구한다. 대학 당국은 단과대학 발전계획 보고를 받는다

는 이유로 학생회와의 만남을 뒤로 미루며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의 대면 평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학생의 시급한 목소리도 듣지 않는 단과대학 발전 계획 발표라니 단과대학

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를 잊었는가?   

 단지 스승이라는 지위로, 평가자라는 우위로, 공정 평가를 핑계로 학생과 학교가 안전을 

위험에 노출되게 할 수는 없다. 감염될지도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시험 감독을 맡은 교원과 직원 역시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된다. 학교가 가진 감염 방지 장비는 열화상 카메라와 비접촉식 온도계가 전부다. 학교를 

전체를 위험에 노출하여 학교가 얻는 이득은 대체 무엇인가? 

 타 대학에서 발생한 시험 부정행위 사례는 지속적인 계도와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징계

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학생 사회의 공정 시험 캠페인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설사 일부 

비양심적인 학생의 부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

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스승이 제자를 믿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우리 학생을 믿고 채용해 

주겠는가? 제자를 믿지 못해 대면 평가를 버리지 못하는 보직자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불통으로 인해 일선의 담당자들이 학생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의 화살을 받는 현 상황

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직원 사회는 우리 학생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런 직원의 노력이 대학 당국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모두 수포가 되

고 있다.

 노동조합은 학생들의 우려와 요구를 경청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을 대학 당국에 강력

하게 촉구한다. 시간을 볼모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과 학교의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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